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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차 지부교섭_ 제시안 없음]

8.24 총파업으로 간다!

또 다시 빈손교섭

8월 18일 대한이연에서 11차 지부교섭이 열렸

다. 7주만에 재개된 지난 교섭에서 사측이 제시

안을 제출했지만, 우리 요구의 취지에 맞지 않

아 논의가 깊게 이뤄지지 못했다. 교섭 후 간사 

협의를 통해 충분히 의견을 나눴고, 이번주 교

섭에서는 성의있는 제시안이 제출될 것을 기대

했다. 그러나 사측은 빈손으로 교섭에 나왔다.

노조 우롱하는 사용자들

지역 사용자들이 지난 주에는 중앙교섭 의견접

근 내용 (산업전환대응, 위험성평가)에도 못 미

치는 제시안을 내놓았다. 그래서 교섭 후 노사 

양측 간사 협의를 통해 의견을 좁히기 위해 노

력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아예 제시안을 제

출하지 않았다. 사용자들이 지부와 지회를 완전

히 우롱한 것이다.

8.24 총파업으로 간다!

중앙교섭이 의견접근된 이후에도 지부교섭이 속

도가 나지 않는다. 각 사업장별 보충교섭도 마

찬가지다. 오히려 사용자들은 노조를 우롱하며 

매우 불성실하게 교섭하고 있다. 8월 24일 2차 

총파업을 어느 때보다 힘있게 사수하자. 모든 

지회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함께 투쟁하자. 

2022년 임단투 승리를 위해 함께 가자!



교섭속보 제11호

이정도면노조우롱하는처사다!
노 : 지난 차수 교섭에서 회사측 제시안이 합

의하기 어려운 수준이라 교섭이 금방 마무리됐

다. 교섭 이후 간사 협의를 통해 의견을 나눴

다. 오늘 교섭에서 회사 제시안 기대해보겠다.

사 : 각 사의 경영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최선

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에 원활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가급적 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다. 산업전환협

약을 ‘합의’ 수준으로 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다. 위험성평가는 중앙교섭 합의안과 같은 수

준으로 제시 가능하다. 이런 정도까지 논의된 

상황이라 제시안을 준비 못했다.

노 :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지난주 제시안

이 노조 요구의 취지와 동떨어져서 논의를 더 

못했다. 이후 간사 협의에서 나름대로 의견을 

나눴는데 아예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 산업전환협약에 대해 일

부 사용자가 ‘협의’ 수준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것 같다. 다음주 지부 2차 총

파업 앞두고 있다. 보통 총파업 전에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그럴려면 오늘 교

섭에서 구체적 논의가 있어야 한다. 회사가 아

예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그에 맞춰 투쟁하

겠다. 지금처럼 무책임하게 나오면 어떤 논의

도 안된다. 우리 지역은 사용자와 노조가 크게 

갈등이 없이 10년 이상 왔는데, 2~3년 전부터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우려스럽다. 

사업장 보충교섭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지부교

섭이 진전이 안되면 답이 없다. 제시안 없다고 

하지말고, 회사가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있는

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의견 제시해달라.

사 : 사용자 내부 의견일치를 보면 의견을 낼 

수 있는데, 의견일치가 안된 상황이다. 

노 : 지부가 3차 파업까지 더 준비해야 하나? 

논의가 더 안될 것 같으면 말씀을 하셔라. 노

조도 그에 맞춰 투쟁 준비하겠다. 산업전환협

약에 대해 ‘합의’가 안되고 ‘협의’로 하자는 의

견 외에는 나머지는 다 사용자측 의견일치가 

됐나? 

사 : 합의에 준하는 수준의 내용을 어떻게 문

구로 담을건지 이야기하고 있다. 

노 :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봐도, 사업장 내

에서 경영하면서 노조와 마찰로 어려웠던 게 

있나? 너무 안전장치를 철저히 하려고 하니, 

교섭이 진전이 안된다. 제시안을 제출하지 않

으니 더 논의할 수 있는게 없다. 오늘 교섭은 

여기서 마치겠다.


